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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사회에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년기에 적합

한 주택유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이 되면 
은퇴와 더불어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됨에 따라 일상생활이 가

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노인의 생활범위는 주
거 안으로 한정되기 쉬우므로 노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

한 요소가 주거환경이 된다.1) 또한 환경에 대한 적응기능이 약
해진 노인에게 노년기에 겪는 거주형태의 급격한 변화는 심리

적 불안과 긴장을 불러일으켜 노년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2)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주요 주택유형이 단독주
택에서 아파트로 점차 자리 잡으면서 노인들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된다.

*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e, Hannan University, 
jaehoon@hnu.kr)
이 논문은 2023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신경주·최문선·장상욱, 평생주택 도입을 위한 중노년층 거주주택의 실태와 
만족도, 한국생활환경학회, 12(2), 2005, p.81

2) 윤현숙·윤지영·김영자, 노년기 거주형태의 변화와 영향요인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4(1), 2012, p.250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3)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

택유형은 아파트가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일반 가구 중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51.1%로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단
독 주택에는 30%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
국 노인가구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40.5%로 단독주택
(45.9%)보다 다소 적었으나 그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 그리고 주거이동률 면에서 일반가구가 37.2%인 데 
비해서 노인가구는 14.7%로 낮게 나타나, 노인들이 주거이동에 
대해 좀 더 보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흐름에서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주환경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노

인의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주택유형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점차 변해가는 상황에서, 주택유형의 변화가 노인의 삶의 질에
는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단독주택에 거
주하는 노인과 아파트에 사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통해 그 차

이를 알아본다. 그리고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노인가구에 대한 검토와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3) 국토교통부,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보고서, 2021, http://stat.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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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확률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표집된 대전 및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다. 자료수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2020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표본에서 무응답 및 
대리 응답 등 결측 항목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조사대상자가 직

접 응답한 자료만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한 항목은 Table 1과 같다. 먼저 독립변수
로서 인구학적 요인은 성, 나이, 학력,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
움이 커지는 노년기를 고려하여 종교를 포함하였다. 사회경제
적 요인은 거주지역4), 가구형태5), 취업활동, 건강상태, 경제상
태, 지역환경 등을 선정하였다. 여기서 건강상태는 평소의 건강
상태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1=“나쁨”, 2=“보통”, 3=“좋음” 등 
3점 척도로, 경제상태와 지역환경은 주관적 만족정도에 따라 3
점 척도(1=“불만족”, 2=“보통”, 3=“만족”)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가족 및 사회관계 요인으로 자녀와의 왕래빈도, 자녀와의 연락
빈도, 이웃․친구와의 왕래빈도, 이웃․친구와의 연락빈도를 선택
하였다. 변수측정에서 연락빈도와 왕래빈도는 빈도 수에 따라 
각각 3점 척도(1=“거의 매일6)”, 2=“주1회 이상”, 3=“주1회 미
만”)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 정도로 3점 척도(1=“불만족”, 2=“보통”, 
3=“만족”)로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전산통계 처리를 위해서 PC 통계프로그램인 

SPSS를 사용하였다. 먼저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해하기 위
해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단독주택 거주노인과 아
파트 거주노인으로 나누어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그리고 가족 
관계와 사회적 관계 변수별 삶의 만족도와 상관관계를 알아보

4) 지역구분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도시는 동 단위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농촌은 읍․면 단위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5) 가구형태는 거주공간을 기준으로 동거인에 의해 분류하였다.
6) “거의 매일”은 1주일에 4회 이상 빈도수로 측정하였다.

기 위하여 T-검정과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
인들은 노년기 삶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 요인 중

에서 어떤 요소들이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를 파악하기 위해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2.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노인이 생활에서 느끼는 전반적인 만족정도는 삶의 질을 파

악하는 지표로서 유용한 개념이다. 여기서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적어도 중요
한 목표를 이루었다고 느끼며 효율적으로 주위의 환경과 변화

에 잘 대응해 나가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

고도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Kalish, 1975)7)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결국 삶의 만족도는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 
간의 충족의 합치 여부에서 오는 주관적 만족감으로서8) 장기간
에 걸쳐 자아개념과 개인의 가치 등에 의해 통합적으로 이루어

진 개념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성공적인 노화의 주요 종속변수로써 삶의 만

족도가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도시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농촌노인에 비해 더 높다(김득희ㆍ황경렬, 1998, 정재훈, 2012)와 
두 집단 간 삶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없다(석소현ㆍ김귀분, 2008)
는 연구결과가 상존하고 있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남성노인보다 높다는 연구(박기남, 2004)와 두 집
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권중동ㆍ조주연, 2000)도 상
존하고 있어서 더 많은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정재훈(2013)
은 가구형태로 보면 부부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

7) 김정선, 가정노인과 양로원노인의 자아존중감, 일상생활능력,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8(1), 1998, p.151 재인용

8) 허준수, 지역사회 거주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24, 2004, p.130

구 분 변 수 조작적 정의 측정

독립변수

성 별

나 이

학 력

종 교

성(Gender)
만나이

최종학력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남성, 여성
연속변수(만나이)
연속변수(교육년수)
있음, 없음

거주지역

가구형태

취업활동 

거주하는 지역(동부, 읍면부)
거주공간을 기준으로 동거인에 의한 분류

취업활동 여부

도시, 농촌
독거가구, 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취업, 비취업

건강상태

경제상태

지역환경

평소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판단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만족정도

지역환경 전반에 대한 주관적 만족정도

1=“나쁨”, 2=“보통”, 3=“좋음”
1=“불만족”, 2=“보통”, 3=“만족”
1=“불만족”, 2=“보통”, 3=“만족”

자녀 왕래빈도

자녀 연락빈도

이웃·친구 왕래빈도
이웃·친구 연락빈도

지난 1년간 자녀와의 왕래빈도
지난 1년간 자녀와의 연락빈도

지난 1년간 이웃,친구,지인과의 왕래빈도
지난 1년간 이웃,친구,지인과의 연락빈도

1=“거의 매일”, 2=“주1회 이상”, 3=“주1회 미만”
1=“거의 매일”, 2=“주1회 이상”, 3=“주1회 미만”
1=“거의 매일”, 2=“주1회 이상”, 3=“주1회 미만”
1=“거의 매일”, 2=“주1회 이상”, 3=“주1회 미만”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정도 1=“불만족”, 2=“보통”, 3=“만족”

Table 1. Research variables and operational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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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녀동거노인, 그리고 독거노인이 가장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인구감소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현대사

회의 노인들은 점차 자녀와 독립하여 살기를 원하고, 자녀들도 
부모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연숙 등, 2014)고 밝히고 있으며, 경제적 능력이 있는 독신노인
은 자녀가 있더라도 자녀와 함께 살기보다 자립하여 홀로 살기를 

원한다는 연구결과(Wilmoth, 1999)도 있다.
삶의 만족도에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권중동ㆍ조주

연(2000)은 학력, 경제수준, 주거편이도, 사회활동 참여도, 친구 
수 등을 보고하고 있으며 석소현ㆍ김귀분(2008)은 도시노인은 
주관적 건강상태, 취업기간, 사회활동 참여정도, 자녀연락정도 
등을, 농촌노인은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활동 참여정도, 현재 
노동여부 등을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밝히고 있다. 박순미(2010)
는 경제수준, 사회활동 참여정도가 도시노인과 농촌노인 모두
에서 삶의 만족도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

다. 그리고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
(배진희, 2012; 선태원·김양이, 2021)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성복(2011)은 노인의 주거관련요인으로 건강생활, 
가족관계, 경제생활, 근린생활, 여가생활, 사회관계 등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여, 각 요소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활편의시설, 복지시설, 의료시
설, 녹지시설 등 지역환경을 강조하는 분석결과(류동·허예진, 
2022; 김은경, 2023)도 있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

최근 들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과 함께 주택유형별로 단

독주택과 아파트로 나누어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2
와 같다.
먼저 성별 차이에서는 전체노인 중에서 남성노인이 36.6%인 

반면 여성노인은 63.4%로 여성비율이 높다. 이러한 성별 분포
는 단독주택과 아파트별 분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령인구 특성상 여성의 평균기대수명9)이 대체로 남성보

다 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나이별로 보면 주택유형별
로 아파트 거주노인은 70-79세 비율이 높고 단독주택 거주노인
은 상대적으로 70세 미만, 80세 이상 노인 비율이 높았다. 전체
노인의 학력은 중졸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유형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다. 전체노인 중에서 대략 절반 
정도가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 거주노인은 종교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아파트 거주노인은 절반 이상이 종교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9)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여성의 기대수명은 
86.5세이고 남성의 기대수명은 80.5세이다.

노인의 거주지역을 보면 도시지역에는 아파트 거주노인

(69.6%)이 많고 농촌지역에는 단독주택 거주노인(62.6%)이 더 
많았다. 이는 도시에 아파트 주택유형이 많고 농촌에 단독주택
이 많은 현상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가구형태의 경우 전체노
인 중에서 부부노인가구가 56.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독거노인가구(28.9%), 자녀동거가구(14.5%) 순이었다. 주택유형
별로도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자녀동거노인 비율은 아파트 거
주노인이 단독주택 거주노인보다 좀 더 높았다. 이는 자녀들이 
아파트에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노인
의 고용상태를 보면 전체 노인 중 26.6%가 취업활동을 하고 있
으며, 단독주택 거주노인의 취업비율이 38.1%로 아파트 거주노
인(15.6%)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독주택 거주노
인이 농촌지역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노년기에도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성
단독주택 

거주노인

아파트 

거주노인
전체

성별
남

여

36.8
63.2

36.4
63.6

36.6
63.4

나이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27.3
44.3
28.4

20.9
52.4
26.7

24.1
48.4
27.5

학력

무학 

초등 졸업

중졸 이상

13.8
38.1
48.0

12.3
40.4
47.3

13.0
39.3
47.7

종교
있음

없음

46.2
53.8

50.6
49.4

48.5
51.5

거주지역
도시

농촌

37.4
62.6

69.6
30.4

53.8
46.2

가구형태

독거가구 

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30.7
58.0
11.3

27.1
55.3
17.6

28.9
56.6
14.5

취업활동
취업

비취업

38.1
61.9

15.6
84.4

26.6
73.4

계

(명)
100

(666)
100

(693)
100

(1352)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

3.2 주요 변수들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노인들은 일상생활에서 개인적인 여건, 사회경제적인 상황, 
거주하는 환경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삶에 영향을 받게 된

다. 이러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노인들이 자신의 생활 여건에 대
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단순 상관관

계를 검증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노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
적인 만족 정도를 3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값이 클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독립변수 중에서 
연속변수로 측정된 변수는 가시적인 비교를 위해 3점 척도10)로 

10) 나이는 만나이 기준으로 “65-69세”, “70-79세”, “80세 이상”을 3점 척도로, 
학력은 교육년수 기준으로 “무학”, “초등 졸업”, “중졸 이상”을 3점 척도로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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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인구학적 변수와 노년기 삶의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살

펴보면, Table 3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나이가 젊을수록(F=30.68, p<0.001), 학력이 높을수록(F=42.19, 
p<0.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택유
형에 따른 차이점은 단독주택, 아파트 모두에서 나이가 젊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은 유사하지만, 70세 이상 고령층에
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이 상대적으로 단독주택 거주노인

보다 만족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모든 학력층에서 
아파트 노인이 단독주택 거주노인보다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

였다. 반면 성별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으며 주택유형별로도 단독주택, 아파트 모두에서 성별
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종교의 경우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종교 유무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없었으

나 주택유형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

다. 특이하게도 단독주택에서 종교가 있는 노인이 종교가 없는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t=4.52, p<0.001). 그러나 아파트
에서는 종교가 있는 노인이 종교가 없는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오히려 낮은 경향을 보였다(t=-4.05, p<0.001). 
거주환경에 따른 노년기 삶의 만족도는 Table 4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가구형태(F=21.7, p<0.001), 지역환경(F=172.76, p<0.001), 
경제상태(F=493.90, p<0.001), 건강상태(F=130.47, p<0.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도시나 농촌 등 거주지역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취업활동의 경우 전체 노인에서는 취업
과 비취업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단독주택 

노인에서는 취업한 경우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

다(t=2.99, p<0.01).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구형

태에서는 전체 부부노인가구의 생활만족도가 2.50으로 가장 높
았으며 다음으로 자녀동거가구(2.40), 독거노인가구(2.24) 순이
었다. 단독주택 거주노인과 아파트 거주노인 모두에서도 유사
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노인이 살고 있는 지역환경에 
만족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주택유
형별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에서 삶의 만족도가 단독주택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파트가 대부분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주변 생활환경이 단독주택 지역보다 더 

양호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의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클수록,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낄수록 삶
의 만족도가 일관성 있게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유
형에 따라 분류한 단독주택과 아파트 모두에서도 유사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노인에서 경제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큰 상관성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취업활동이 삶의 만족도와 상관성이 낮은 것은 

노년기 취업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윤명숙ㆍ이묘숙(2012)은 노인
의 취업활동이 단순히 소득 증가만으로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아존중감 등의 의

미를 가질 때 행복감이 증진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노년기 사회관계요소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족과 관련된 자녀와의 왕래빈도 및 연락빈도, 사회관계와 관
련된 이웃․친구와의 왕래빈도 및 연락빈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
과는 Table 5와 같이 가족관계요소보다는 사회관계요소에서 삶
의 만족도와의 상관관계가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가족관
계요소인 자녀와의 왕래빈도(F=3.19, ns) 및 연락빈도(F=13.09, 
p<0.001)보다는 오히려 사회관계요소인 이웃․친구와의 왕래빈도
(F=16.13, p<0.001) 및 연락빈도(F=50.95, p<0.001)에서 더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보다 가까
이에 사는 이웃이나 친구와의 오랜 유대와 교류가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단독주택 노인은 전체노인과 유사한 경
향을 보이지만 아파트 노인에서는 자녀와의 왕래빈도 및 연락빈

도 모두에서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단독주택 노인은 왕래빈도나 연락빈도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지만, 아파트 노인에서는 일정하지 않은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즉 자녀와의 왕래빈도가 가장 낮은 빈도
에서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보이기도 하고 이웃․친
구와의 왕래빈도에서 중간에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는 등 일정치 않은 현상을 보였다. 이는 아파트 거주노인은 도시

변수
단독주택 거주노인 아파트 거주노인 전체

만족도평균(명) 통계값 만족도평균(명) 통계값 만족도평균(명) 통계값

성별 
남

여

2.41(245)
2.33(421)

t=-1.50 
2.50(252)
2.44(441)

t=1.12 
2.45(497)
2.39(862)

t=-1.85 

나이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2.65(182)
2.29(295)
2.17(189)

F=26.44**
2.63(145)
2.42(363)
2.40(185)

F=7.63*
2.64(327)
2.37(658)
2.28(374)

F=30.68**

학력

무학 

초등 졸업

중졸 이상

2.04( 92)
2.25(254)
2.53(320)

F=23.97**
2.21( 85)
2.38(280)
2.59(328)

F=18.24**
2.12(177)
2.32(534)
2.56(648)

F=42.19**

종교
있음

없음

2.48(308)
2.25(358)

t=4.52** 2.37(351)
2.56(342)

t=-4.05** 2.42(659)
2.40(700)

t=-.74 

유의수준: * p<0.01, ** p<0.001

Table 3.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by demographic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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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원하지 않은 자녀와의 동거나 자

녀의 맞벌이로 인한 손자녀 돌봄 등이 때에 따라 자신의 삶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연구 시기나 분석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더 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해 가야 할 것이다.

3.3 노년기 주택형태별 삶의 만족도의 결정요인

앞에서 살펴본 주요 변수들이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는 복합

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여러 요인 중 명목척도로 측정된 변수는 더미 
처리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전체적으로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교육, 건강상태, 경제상태, 지역환경, 자녀와 연락빈도, 그리고 

이웃․친구와의 연락빈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주택유형
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

다. 본 회귀식에서 Durbin-Watson값11)은 1.466으로 자기상관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수정된 결정계수(R2)는 0.487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 변량 중 48.7%를 설명해주고 있다.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제상태(β=.461. p<0.001)로써 자신의 경제상태에 만족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기존 연구결과(윤명
숙·이묘숙, 2012)와도 일치하며 노년기 경제적인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거주하는 지역환경 전반
에 만족할수록(β=.220, p<0.001), 건강상태가 좋을수록(β=.125. 

11) 자기상관에 대한 검정을 하기 위한 검정통계량으로 2에 가까우면 자기상관현
상이 무시될 수 있지만 0에 가까우면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4에 가까우면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변수
단독주택 거주노인 아파트 거주노인 전체

만족도평균(명) 통계값 만족도평균(명) 통계값 만족도평균(명) 통계값

거주지역
도시

농촌

2.40(249)
2.33(417)

t=-1.21
2.45(482)
2.48(211)

t=-1.54
2.44(731)
2.38(628)

t=-1.54

가구형태

독거가구 

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2.20(205)
2.44(386)
2.35( 75)

F=8.37**
2.28(188)
2.56(383)
2.43(122)

F=14.06**
2.24(393)
2.50(769)
2.40(197)

F=21.7**

취업활동
취업

비취업

2.46(254)
2.29(412)

t=2.99* 2.41(108)
2.47(585)

t=-1.01
2.44(362)
2.40(997)

t=-1.10

지역환경

불만족

보통

만족

1.71( 52)
2.09(233)
2.61(381)

F=82.95**
1.77( 22)
2.15(234)
2.66(437)

F=85.85**
1.73( 74)
2.12(467)
2.64(818)

F=172.76**

경제상태

불만족

보통

만족

1.65(167)
2.38(282)
2.87(217)

F=266.61**
1.81(119)
2.32(265)
2.84(309)

F=222.27**
1.72(286)
2.35(547)
2.85(526)

F=493.90**

건강상태

나쁨

보통

좋음

1.86(132)
2.36(246)
2.58(288)

F=56.75**
1.97(125)
2.42(227)
2.67(341)

F=74.31**
1.91(257)
2.39(473)
2.63(629)

F=130.47**

유의수준: * p<0.01, ** p<0.001

Table 4.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by living environment

변수
단독주택 거주노인 아파트 거주노인 전체

만족도평균(명) 통계값 만족도평균(명) 통계값 만족도평균(명) 통계값

자녀와의 

왕래빈도

거의 매일

주1회 이상
주1회 미만

2.52( 25)
2.29( 83)
2.36(522)

F=1.09
2.40( 15)
2.27( 59)
2.48(570)

F=3.44
2.48( 40)
2.28(142)
2.42(1092)

F=3.19

자녀와의 

연락빈도

거의 매일

주1회 이상
주1회 미만

2.49( 39)
2.48(328)
2.17(263)

F=15.89**
2.35( 34)
2.50(347)
2.43(263)

F=1.77
2.42( 73)
2.49(675)
2.30(526)

F=13.09**

이웃, 친구와의 
왕래빈도

거의 매일

주1회 이상
주1회 미만

2.47(276)
2.30(310)
2.16( 80)

F=8.11**
2.46(162)
2.56(381)
2.21(150)

F=19.29**
2.47(438)
2.45(691)
2.19(230)

F=16.13**

이웃, 친구와의 
연락빈도

거의 매일

주1회 이상
주1회 미만

2.69(200)
2.26(349)
2.09(117)

F=35.59**
2.72(101)
2.49(411)
2.25(181)

F=21.44**
2.70(301)
2.38(760)
2.19(298)

F=50.95**

유의수준: * p<0.01, ** p<0.001

Table 5.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by social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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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1)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들이 주로 이
용하는 생활편의시설, 복지시설, 의료시설, 교통편의 등 지역환
경은 이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일상생활에서 건강상태
는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육
항목를 보면 교육년수가 많을수록(β=.072. p<0.01) 삶의 만족도
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소득과 
안정된 생활을 향유할 수 있어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선행연구 결과(권중돈ㆍ조주연, 2000)와도 일치한다.
앞의 단순상관관계에서 삶의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던 나이, 가구형태, 그리고 이웃․친구와의 왕래빈
도 변수는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성으로 인해 회귀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다. 그런데 자녀와의 연락빈도(β= 
-.067. p<0.01)와 이웃․친구와의 연락빈도(β=-.096. p<0.01) 변수
는 다원분석에서도 여전히 삶의 만족도에 긴밀한 영향력을 보

이고 있다. 이는 노인들의 삶에 있어서 자녀나 이웃․친구와의 
왕래빈도보다는 이들과의 연락빈도가 더 중요한 영향요소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코비드-19로 인한 왕래의 어려움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인지 노인들의 심리적 기제가 변

화하고 있는 현상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나이가 많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유

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주택유형에 따라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요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회귀분석 결과로 살펴보면<Table 6>, 전반적으로 노
인 전체에 대한 결과와 비숫하지만 일부 변수들에서 주택유형

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먼저 종교 변수에서는 단독주택의 경우 앞의 단순상관분석

에서 종교가 있는 노인이 종교가 없는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회귀분석에서는 그 영향력이 사라졌다. 그러나 아파
트의 경우 종교가 없는 노인이 종교가 있는 노인보다 삶의 만족

도가 여전히 유의미한 수준으로높게 나타나고 있다(β=.115. 
p<0.001). 이는 종교가 있는 노인의 행복감이 종교가 없는 노인
보다 더 높다는 윤명숙ㆍ이묘숙(2012)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
이다.
그리고 노년기 사회관계망 요소인 이웃ㆍ친구와의 연락빈도 

항목에서 주택유형별 차이가 있었다. 즉 아파트  거주노인에서
는 삶의 만족도에서 그 영향력이 사라졌으나 단독주택 거주노

인에서는 이웃ㆍ친구와의 연락빈도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게 나

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독주택 노인이 농촌지역에 거
주하는 경우가 많고 아파트 거주노인에 비해 물리적인 접근성

이 약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연결망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주요 주택유형이 단독주택에서 아파

트로 점차 자리 잡으면서 노년기에 아파트에 사는 노인과 단독

주택에 사는 노인 간의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였다. 그리고 노년기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이러한 영향요인은 주택유형에 따라 어떠
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와 이에 대한 함의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변수
단독주택 거주노인

(β)
아파트 거주노인

(β)
전체

(β)

주택유형(아파트기준) -.015

성별(여성기준) -.042 -.040 -.047

나이  .032  .017  .025

교육(교육년수)  .058  .059  .072*

지역(도시기준)  .017 -.002  .015

가구형태(독거기준)
    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039
 .067

 .073
 .040

 .058
 .056

종교(없음기준) -.064  .115**  .018

취업여부(비취업기준) -.048  .054 -.002

건강상태  .090*  .165**  .125**

경제상태  .476**  .435**  .461**

지역환경  .171**  .264**  .220**

자녀 왕래빈도  .037  .063  .043

자녀 연락빈도 -.092 -.022 -.067*

이웃.친구 왕래빈도  .077 -.059  .025

이웃.친구 연락빈도 -.166**  .009 -.096*

상수항

수정된 R2
2.182
 .491

.279

.499
 2.050
  .487

유의수준: * p<0.01, ** p<0.001

Table 6. Regression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in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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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사대상 노인의 일반적 특성으로 도시지역에는 아파트 

거주노인이 많고 농촌지역에는 단독주택 거주노인이 더 많았다. 
아파트 거주노인의 경우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단독주택 거주

노인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 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둘째,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주택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으로 예상되었으나 분석결과는 단독주택에 사는 노인과 아파트

에 사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지역환경 항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나고 있어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주택유형보다는 

거주하는 지역의 주변환경이 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단독주택 거주노인과 아파트 거주노인 모두에서 삶의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상태와 지역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결과에서처럼 여전히 경제적
인 요인이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하고 있으며 활동반경이 좁아

진 노인에게 주변 생활환경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건강상태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나
이 항목은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어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생

물학적 나이보다는 건강상태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되는 점은 노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

족관계요소보다는 사회적인 관계요소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자녀와의 연락빈도보다 이웃ㆍ친구와의 연락빈도가 
삶의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전에는 노인이 되면 자녀와 동거하며 부양을 받는 것이 미덕으

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자녀의 독립세대 형성과 사회적 가치관
의 변화로 자녀에 대한 의존성이 낮아지면서 노인들도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려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반영

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보다 가까이에 
사는 이웃이나 친구와의 오랜 유대와 교류가 노년기 삶에 더 중

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단독주택 거주노인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인들의 삶에 대한 태도가 점차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노인들도 자녀와 독립된 개인적인 생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쟁 이후 출생한 
새로운 세대들이 노인층으로 진입하면서 점차 생활수준이 높아

지고, 기초연금, 건강증진제도 등 노인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노
인들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자립 여건도 마련되어 가고 있다. 
또한 노인들의 일상생활에서는 거주하는 주택유형보다 거주하

는 지역의 생활환경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을 암시한다. 노인
들은 은퇴, 신체적인 노화 등으로 활동반경이 줄어들 수밖에 없
으나, 집안에만 머무는 것보다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생활편의시설, 노인복지시설, 녹지공간 등 주변 외부 
환경을 개선해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의 주거나 복지문제
는 노인들을 하나의 독립세대로 보고 가족관계망보다 사회관계

망 속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는 조사대상 노인이 대전과 충청지역으로 한정

되어 있어 우리사회 전체 노인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점

을 가지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
할 필요가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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